
제27차 REACH 엑스포 4월25일 개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4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화학물질

관련기업 250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

REACH 대응 엑스포는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

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REACH로 불리는 화평법 화관법은 화학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위해성을 심사 평가

하고 화학물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골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화학물질 관련규제 및 최근동향을 소개하고 화평법 화관법과 REACH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 강연으로 일본 산업환경관리협회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화평법과 일본의 J-REACH를 비교하는 설명

을 듣고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규제 전문기업 및 컨설팅기관 등이 참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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